리포트 1. 장미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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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은 중세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다. 작가가 소설에서 정확한 연대를 말하지는 않지만, 수도원에 그리스 철학이나 새로운 예술관이 유입되는 시기이다. 작가는 나름대로 이 시기에 걲는 사회의 새로운 변화들을 역사적으로 정확히 포착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당시 사회의 많은 것을 담으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역시 소설답게 역사의 사실 차원이 아닌 작가의 상상력과 지적 관심사들을 나름대로의 논리로 흥미 있게 전개한 글이기도 하다.  

과거 시기에 대한 고증의 흔적은 소설 전체에 걸쳐 나타나며, 수도원의 모습을 상세하게 그린다든지 다양한 역할의 수도사들의 모습을 그린 것, 무엇보다 당시 새로운 사상들과 예술의 등장과 이로 인한 갈등을 긴장감 있게 전개시킨 것을 들 수 있다.

그렇다고 역사서처럼 쓴 것은 물론 아니며 소설답게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흥미를 일으키는 부분도 역시 많다. 비밀 문을 열 때마다 펼쳐지는 독특한 도서관의 방들과 계시처럼 펼쳐지는 의문의 사건들이 그렇다.
늘 하는 이야기이겠지만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흥미를 불러 일으킬 수 잇는 것은 그만한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글에서 다루어지는 정통과 이단의 문제도 역시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가 아닌, 우리의 경험에 호소되는, 보다 보편적인 문제로 확장된다. 책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던 죽은 수도사는 추악하고 기괴한 캐릭터들을 그리고 있었고, 많은 책들이 금기시되어 있는 수도원의 현실, 지적 오만함, 이단에게 씌워지는 각종 누명들과 음모들, 인간적인 조건과 현실에 대한 인식 등은 바로 우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수준에 맞게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폭넓고도 흥미있는 이야기들이다. 

이 책은 지식을 자랑하는 책들이 다 그렇듯이 작품 속에서 다양한 새로운 사실들을 접할 수 있어서 재미있다. 당시의 자연과학, 특히 생물학 등이 자주 언급되는데 당시의 학문을 엿볼 수 있다. 또 우리에게는 다소 피상적으로 역사책 같은 데서 본 당시 서양의 종교 갈등을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훨씬 더 생생하게 접할 수 있으며, 인물 간의 갈등 뒤에 숨겨진 그들의 철학과 이유들. 또 이것들이 인물, 개인의 차원을 넘어 당시 사회의 큰 흐름을 저자 나름의 논리와 학문적 연륜으로 정교하게 풀어가는 것은 대단히 놀랍다.
본인은 소설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여 이 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또 소설로서 얼마나 뛰어난지 평가하기도 힘든 점이 아쉬운데,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해박한 지식과, 또 옛날의 역사를 바탕으로 철학, 종교, 예술, 자연과학 등에 대해  단순히 개별적인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나름대로 자신의 논리와 체계를 세우는 능력, 또 당시의 문제를 지금의 문제와 동떨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포착해낼 수 있는 센스, 예술에 대한 경험과 견해를 가졌다는 것이 대단히 부러웠다.
